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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mothers’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dia, spousal and social support on their parenting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pousal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anxiety an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dia. For the study, 464 mothers with infants and children belonging to 11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in Gyeonggi-do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a scale of experiences in types of 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dia spous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anxie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Statistics 21.0 program and PROCESS Macro program.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parenting anxiety was affected by upward contrast, followed by downward identification,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Second, it turned out that spousal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upward identification and downward contrast on parenting anxiety. Third, social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downward contrast on parenting anx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educational data for the prevention of and consultation for mothers’parenting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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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의 기능들이 가족 내에서 재분배되거나 사회적 영역으로 분담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인 자녀의 보호와 교육, 사회화 기능에 대해 공동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가정의 기능으로만 여겨졌던 자녀를 키우는 일이 돌봄과 교육기관, 지역단체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실제 생활에서의 가족가치관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정미, 김수영, 2016; 이자명, 2015). 특히 어머니가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방식이 자녀의 사회적ㆍ정서적 발달을 비롯한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Rohner, Khaleque, Riaz, Khan, Sadeque, & Laukkala, 2005), 영유아의 생애에서 첫 5년은 어머니-자녀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로 부각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에게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Abidin, 1990; Berlin, Ziv, AmayaJackson, & Greenberg, 2005). 실제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50.6%)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력단절의 요인으로 자녀양육을 지목하였고, 2017년 조사(45.9%)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또한, 2015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돌봄 기관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어머니(81.4%)가 주 양육자로 나타났고,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도 어머니(72.7%)가 기관 이용 외에 주 양육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이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자녀의 발달을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미영, 이현옥, 2015). 또한, 영유아 자녀 양육의 의미가 배변, 낮잠, 식사, 간식, 세면 등 생존과 건강에 관련된 일상적인 돌봄의 개념에서 서구 문화의 가치체계 유입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의 대인관계, 인성, 자아존중감 향상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을 아키텍키즈맘, 스칸디맘, 골드맘 등으로 표현한 신조어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기준인 자녀의 학업적 성취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서 영유아시기로 적용시점이 앞당겨졌다(남정은, 2013). 이에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이 과도한 사교육 의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근, 최윤진, 2017; 육아정책연구소, 2016). 이처럼 영유아 자녀 양육이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양육의 수준이 상승됨과 동시에 양육자 역할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어(박희진, 문혁준, 2013)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체감하는 양육불안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시사된다.

      양육불안이란 부모가 양육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역할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위지희, 2014). 이러한 양육불안은 자녀의 발달단계마다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양육자 역할의 차이로 인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고(岩田美香, 1997), 자녀의 발달연령 중 1~3세 영아기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 2006).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영유아시기에 자녀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적극적인 환경 탐색 및 자기표현 시작 등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nee & Barbara, 2012).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양육 역할에 부담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간섭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Ginsburg, Grover, Cord, & Ialongo, 2006),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며(이혜영, 2009), 자녀는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와 사회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이와 같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세대 간 전이를 통하여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관련된 연구들은 ‘불안’의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써 어머니의 개인적인 분리불안이나 성격적 특성불안에 주로 한정하여 수행되어왔다. 또한, 어머니의 개인적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재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규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최혜경, 2018).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특수한 불안인 양육불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양육변인과 불안변인에 각각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중 부모의 성격 특성,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원가족과의 애착 등 부모 개인적 요인과 자녀의 출생순위, 기질, 연령 등의 자녀 요인 및 월 소득, 양육보조자, 근로형태 등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양육불안만의 독특한 요인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정보 수집, 가정 내 학습지도, 교육기관 행사 참여, 문화생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성취를 돕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이 반영된 양육정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수희, 2018; 위지희, 2014).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경우,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사교육, 문화적 경험제공, 교육정보 수집에 대한 요인 등 양육정보 요인들에 의하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신수희, 2018). 이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개념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Lee, Chung, Park, & Burns, 2016). 또한, 한국의 부모들이 과거에 비해 영유아 자녀양육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육아방송, 육아서적, 부모 교육 세미나, 인터넷 혹은 아동 상담사를 통한 부모 상담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양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정보 요인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SNS 사용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들(권미영, 정윤주, 2018; 김영은, 2013;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 2013; 홍남희, 2012)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양육과 관련된 최신 전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육아 관련 스케줄을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SNS를 통해 아동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또래 어머니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의견을 나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활동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고립감 해소를 위해 메신저와 SNS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녀양육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SNS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SNS가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며, 우울, 불안, 외로움, 충동성 등을 높인다고 밝혀졌다(Anise, Wu, Cheung, Ku, & Hung, 2013; Hanprathet, Manwong, Khumsri, Yingyeun, & Phanasathit, 2015; Hawi & Samaha, 2017; Koc & Gulyagci, 2013; Tang & Koh, 2017). 또한, SNS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은 물질중독에서 비롯되는 증상들과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면서 SNS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SNS 환경에서는 편향된 정보로 삶의 긍정적인 면을 선별하여 자기제시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황에서보다 사회비교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Haferkamp & Kramer, 2011; Lee, 2014; Vogel, Rose, Roberts, & Eckles, 2014). 이에 비물질관련 장애와 구분되는 SNS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된 자기제시 및 관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SNS를 통한 사회비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Andreassen, 2015). SNS상의 사회비교란 SNS라는 가상환경을 접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과정 및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SNS상의 사회비교에는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은 그들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인 상향대조,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도 그들처럼 잘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생각인 상향동일시, 자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은 그들보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생각인 하향대조, 자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도 그들처럼 불행한 삶을 살까봐 걱정하는 생각인 하향동일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초기 SNS상의 사회비교 연구들에서는 상향대조가 우울, 심리적 만족감 등의 SNS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Cramer, Song, & Drent, 2016; Feinstein, Hershenberg, Bhatia, Latack, Meuwly, & Davila,, 2013; Ruoyun, & Sonja, 2015). 최근에는 같은 방향의 사회비교라 하더라도 비교되는 대상과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지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비교의 유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나타났고(Batenburg & Das, 2015), SNS 사용자들은 타인과의 상향대조 뿐만 아니라 상향동일시와 하향동일시 등의 동등비교 정보에도 자주 노출됨이 밝혀졌다(차경진, 이은목, 2015). 또한, 상향대조 경험만 항상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하향대조 경험도 행복감을 낮추거나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Tesser, Miller, & Moore, 1988; Wood, Hiordano-Beech, Taylor, & Gaus, 1994). 이에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SNS상에서 네 가지 유형의 사회비교를 폭넓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회비교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SNS상의 사회비교에 대해 대상별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 여성의 경우에 페이스북상에서 경험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비교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켰고, 자신에 관한 외모 만족도는 더욱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ardouly, Diedrichs, Vartanian & Halliwell, 2015).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비교가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esi & Prinstein, 2015). 이와 같이 SNS 활동은 자기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SNS는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곳이며(송인덕, 2016; Lee, 2014), SNS에 올려진 다양한 비교 정보들은 개인이 갖는 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린, 2017).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에는 SNS에서 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서 자신의 양육능력이나 양육모습, 양육환경 등을 타인과 사회비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고과정은 양육자의 심리적 변인인 양육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할 보호요인에도 주목하였다. SNS관련 선행연구들 중 SNS상의 사회비교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에서 SNS상의 사회비교가 사회적 지지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윤희, 김정규, 2018, 홍구표, 전혜성, 201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속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대상들로 나뉠 수 있는데, 여러 대상들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변인은 배우자 지지이다(박주희, 2015). 과거 한국 사회가 대가족 문화에서는 양육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가족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었으며, 다양한 가족 구성원은 양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정서적ㆍ정보적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함께 사는 배우자가 정서적 공유와 양육 분담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최윤희, 문혁준, 2016), 배우자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거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돕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김명원, 강민주, 2011; 문혁준, 2004; Belsky, Crnic, & Woodworth, 1995). 또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부부공동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양육부담이 낮아지고 부모역할에 대한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어머니의 주된 스트레스 원인인 직장과 가사의 다중 역할 상황에서 매우 강력히 작용하는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은영, 강민주, 2015).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 이웃 등 가까운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공식적 지원체계인 자녀교육기관, 지역사회단체, 직장 내 복지담당부서 등으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김민선, 2014; Amin, Ghani, & Arshad, 201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및 방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성수, 정현주, 2010; 이숙자, 임성욱, 2006),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갈등 및 우울에 더욱 침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선, 이정윤, 2019; 박영주, 신현정, 유호선, 천숙희, 윤소현, 2004; Paykel, Emms,	Fletcher, & Rassaby, 1980). 이러한 비공식적 지지망과 공식적 지지망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배우자의 지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어머니가 위기적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Norbeck,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조절변인으로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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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방법을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11개의 보육ㆍ교육기관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524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및 어머니가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질문지 60부를 제외한 총 464부의 자료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특성
            (N = 464)

          
          

        

        
          
            
              	변 수
              	구 분
              	빈 도(%)
            

          
          
            	연령
            	20대
            	36 (7.7)
          

          
            	30대
            	342 (73.8)
          

          
            	40대 이상
            	86 (18.5)
          

          
            	학력
            	고졸 이하
            	146 (31.5)
          

          
            	전문대졸
            	149 (32.1)
          

          
            	4년제 대졸 이상
            	169 (36.4)
          

          
            	직업
            	전일제 근무
            	155 (33.4)
          

          
            	시간제 근무
            	73 (15.7)
          

          
            	자영업
            	44 (9.5)
          

          
            	전업주부
            	192 (41.4)
          

          
            	가구의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6 (12.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8 (23.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32 (28.4)
          

          
            	400만원 이상
            	168 (36.2)
          

          
            	자녀 수
            	1명
            	172 (37.1)
          

          
            	2명
            	238 (51.3)
          

          
            	3명 이상
            	54 (11.6)
          

          
            	SNS
하루 평균
사용시간
            	30분 미만
            	153 (33.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45 (31.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91 (19.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42 (9.1)
          

          
            	3시간 이상
            	33 (7.1)
          

          
            	SNS 활동
            	재미/스트레스해소
            	31 (6.7)
          

          
            	사람들과 교류
            	86 (18.5)
          

          
            	양육정보 획득/공유
            	267 (57.5)
          

          
            	의견표현/공유
            	21 (4.5)
          

          
            	일상생활기록
            	30 (6.5)
          

          
            	습관적 사용
            	29 (6.3)
          

        

        

        연구대상의 연령은 30대가 342명(7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86명(18.5%), 20대가 36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졸 이상이 169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이 149명(32.1%), 고졸 이하가 146명(31.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 주부가 192명(41.4%)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 근무가 155명(33.4%), 시간제 근무가 73명(15.7%), 자영업이 44명(9.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168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32명(28.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8명(23.3%), 200만원 미만 56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238명(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인 경우가 172명(37.1%), 3명 이상인 경우가 54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SNS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0분 미만이 153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145명(31.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91명(19.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2명(9.1%), 3시간 이상이 33명(7.1%) 순으로 나타났다. SNS 활동은 양육정보 획득/공유 267명(57.5%)로 가장 많았고, 사람들과 교류 86명(18.5%), 재미/스트레스해소 31명(6.7%), 일상생활기록 30명(6.5%), 습관적으로 29명(6.3%), 의견표현/공유 2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양육불안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위지희(2014)가 개발한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5문항,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등의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6문항,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4문항,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등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6문항,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등의 자녀에 대한 염려 5문항을 포함하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양육불안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였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88,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78, 자녀에 대한 염려 .7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77,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77로 나타났다.

        

        
          2) SNS상의 사회비교
          SNS상의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Batenburg와 Das(2015)의 측정도구(Social Comparison Strategies)를 이성준과 이효성(2016)이 번안 및 수정ㆍ보완한 SNS 사회비교 경험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SNS에서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등의 상향대조 3문항, ‘SNS에서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 나의 삶도 그들처럼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상향동일시 3문항, ‘SNS에서 나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하향대조 3문항, ‘SNS에서 나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 나의 삶도 비슷해질까봐 염려스럽다’ 등의 하향동일시 3문항을 포함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7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차원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상향대조 .84, 상향동일시 .94, 하향대조 .94, 하향동일시 .95로 나타났다.

        

        
          3)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신숙재(1997)에 의해 번안된 Abidin(1995)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척도 중에 협력(Teamwork)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제공받는다고 인식하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행위에 관한 것으로, ‘남편은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며 놀아 주기도 한다’ 등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정말 그렇다: 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고,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부인과 잘 합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신숙재(1997)가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남편을 제외한 친척, 지인,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 주위 사람을 통하여 받았다고 지각하는 모든 종류의 긍정적 자원에 관한 것으로, ‘내 주위에는 우리 아이에 관한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며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정말 그렇다: 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 질문지 문항들의 이해 및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11개 보육ㆍ교육기관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의 설명 후 해당 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배부 및 회수되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회수된 524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및 어머니가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질문지 60부를 제외한 464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각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및 위계적(Hierarchical)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효과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1SD지점에서 영향력의 유의성 검증 및 Johnson-Neyman 방법에 의한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지정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 수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평균은 61.75 (SD = 17.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NS상의 사회비교 유형 중 상향대조의 평균은 7.94(SD = 4.77), 상향동일시의 평균은 9.20(SD = 5.00), 하향대조의 평균은 10.16(SD = 5.13), 하향동일시의 평균은 6.45(SD = 3.86)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의 평균은 45.67(SD = 10.07),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42.42(SD = 11.07)이었다.

        
          표 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
          
          

        

        
          
            
              	
              	N
              	M
              	SD
            

          
          
            	양육불안
            	464
            	61.75
            	17.47
          

          
            	SNS상의 사회비교
            	상향대조
            	464
            	7.94
            	4.77
          

          
            	상향동일시
            	464
            	9.20
            	5.00
          

          
            	하향대조
            	464
            	10.16
            	5.13
          

          
            	하향동일시
            	464
            	6.45
            	3.86
          

          
            	배우자 지지
            	464
            	45.67
            	10.07
          

          
            	사회적 지지
            	464
            	42.42
            	11.07
          

        

        

      

      
        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가구의 월 소득, 자녀 수, SNS 하루 평균 사용 시간, SNS 활동에 따라 양육불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
            (N = 464)

          
          

        

        
          
            
              	
              	N
              	M
              	SD
              	F
              	
                Schèffe
              
            

          
          
            	연령
            	20대
            	36
            	62.89
            	19.26
            	.57
            	a
          

          
            	30대
            	342
            	62.07
            	18.05
            	a
          

          
            	40대 이상
            	86
            	59.99
            	14.11
            	a
          

          
            	학력
            	고졸 이하
            	146
            	61.91
            	16.00
            	.08
            	a
          

          
            	전문대졸
            	149
            	62.07
            	19.01
            	a
          

          
            	4년제 대졸 이상
            	169
            	61.33
            	17.36
            	a
          

          
            	직업
            	전일제 근무
            	155
            	60.34
            	16.23
            	.55
            	a
          

          
            	시간제 근무
            	73
            	63.14
            	21.31
            	a
          

          
            	자영업
            	44
            	62.08
            	18.47
            	a
          

          
            	전업주부
            	192
            	62.28
            	16.68
            	a
          

          
            	가구의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6
            	62.34
            	16.49
            	.12
            	a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8
            	61.25
            	17.83
            	a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2
            	61.33
            	19.24
            	a
          

          
            	400만원 이상
            	168
            	62.21
            	16.19
            	a
          

          
            	자녀
수
            	1명
            	172
            	61.88
            	18.57
            	.33
            	a
          

          
            	2명
            	238
            	61.28
            	16.72
            	a
          

          
            	3명 이상
            	54
            	63.41
            	17.33
            	a
          

          
            	SNS
하루
평균
사용
시간
            	30분미만
            	153
            	59.79
            	15.41
            	3.28
            	a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45
            	59.57
            	16.50
            	a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91
            	64.51
            	19.81
            	a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2
            	67.95
            	19.04
            	a
          

          
            	3시간이상
            	33
            	64.94
            	19.34
            	a
          

          
            	SNS
활동
            	재미/스트레스해소
            	31
            	65.55
            	18.94
            	2.66
            	a
          

          
            	사람들과 교류
            	86
            	64.10
            	16.73
            	a
          

          
            	양육정보획득/공유
            	267
            	60.35
            	16.75
            	a
          

          
            	의견표현/공유
            	21
            	57.00
            	14.23
            	a
          

          
            	일상생활기록
            	30
            	69.66
            	14.87
            	a
          

          
            	습관적 사용
            	29
            	61.75
            	25.16
            	a
          

        

        

      

      
        3.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의 유형인 상향대조(r = .49, p < .001), 하향동일시(r = .47, p < .001), 상향동일시(r = .25, p < .001), 하향대조(r = .22, p < .001)는 양육불안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SNS상에서 대체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면서 사회비교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양육불안 수준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 지지(r = -.32, p < .001)와 사회적 지지(r = -.28, p < .001)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 및 주변사람들의 양육과 관련된 도움을 높게 인식할수록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불안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 = 464)

          
          

        

        
          
            
              	
              	1
              	2
              	3
              	4
              	5
              	6
              	7
            

          
          
            	1
            	1
            	
          

          
            	2
            	.49***
            	1
            	
          

          
            	3
            	.25***
            	.38***
            	1
            	
          

          
            	4
            	.22***
            	.34***
            	.67***
            	1
            	
          

          
            	5
            	.47***
            	.43***
            	.40***
            	.47***
            	1
            	
          

          
            	6
            	-.32***
            	-.22***
            	-.05
            	-.03
            	-.23***
            	1
            	
          

          
            	7
            	-.28***
            	-.19***
            	-.05
            	-.00
            	-.21***
            	.50***
            	1
          

        

        
          
            1. 양육불안, 2. 상향대조, 3. 상향동일시, 4. 하향대조, 5.하향동일시, 6. 배우자 지지, 7. 사회적지지
          

          
            ***p < .001
          

        

        

      

      
        4.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양육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상향대조, 상향동일시, 하향대조, 하향동일시, 배우자지지, 사회적 지지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양육불안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앞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라 종속변인인 양육불안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인들은 투입하지 않았다. 공선성 존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공차한계(Tolerance)는 .74-.80으로 .10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은 1.25-1.35로 모두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계수는 1.80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은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유의수준(p < .05)에서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을 순서대로 선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분석 결과, 투입한 독립변인 중 양육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은 SNS상의 사회비교의 하위변인인 상향대조(β = .32, p < .001), SNS상의 사회비교의 하위변인인 하향동일시(β = .28, p < .001), 배우자 지지(β = -.14, p < .01), 사회적 지지(β = -.09,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불안에 대해 SNS상의 사회비교의 하위변인인 상향대조가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46.85, p < .001), SNS상의 사회비교의 하위변인인 하향동일시는 8%, 배우자 지지는 3%, 사회적 지지는 1%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양육불안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총 36%로 나타났다(F = 65.21, p < .001).

        
          표 5.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464)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β
              
              	R2
              	△R2
              	F
            

          
          
            	양육
불안
            	상향대조
            	1.19
            	.32***
            	.24
            	
            	146.85***
          

          
            	하향동일시
            	1.26
            	.28***
            	.32
            	.08
            	110.57***
          

          
            	배우자 지지
            	-.25
            	-.14**
            	.35
            	.03
            	84.83***
          

          
            	사회적 지지
            	-.14
            	-.09*
            	.36
            	.01
            	65.21***
          

        

        
          
            *p < .05, **p < .01, ***p < .001
          

        

        

      

      
        5.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Hierarchical)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라 종속변인인 양육불안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인들은 투입하지 않았다. 먼저, 공선성 존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공차한계(Tolerance)는 .86–1.00으로 .10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은 1.00-1.17로 모두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계수는 1.71-1.84으로 2에 가까우므로 자귀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 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4개 하위변인이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가 각각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N = 464)

            
            

          

          
            
              
                	
                	양육불안
              

              
                	B
                	
                  β
                
                	t
                	R²
                	△R²
                	F
              

            
            
              	상향대조(C1)
              	1.61
              	.44
              	10.62***
              	
              	
              	
            

            
              	배우자 지지(A)
              	-.40
              	-.23
              	-5.67***
              	.29
              	.00
              	62.89***
            

            
              	C1 * A
              	-.00
              	-.01
              	-.23
              	
              	
              	
            

            
              	상향동일시(C2)
              	.86
              	.25
              	5.77***
              	
              	
              	
            

            
              	배우자 지지(A)
              	-.55
              	-.32
              	-7.42***
              	.17
              	.01
              	31.80***
            

            
              	C2 * A
              	-.04
              	-.11
              	-2.48*
              	
              	
              	
            

            
              	하향대조(C3)
              	.74
              	.22
              	5.02***
              	
              	
              	
            

            
              	배우자 지지(A)
              	-.56
              	-.32
              	-7.47***
              	.16
              	.01
              	28.19***
            

            
              	C3 * A
              	-.03
              	-.09
              	-2.00*
              	
              	
              	
            

            
              	하향동일시(C4)
              	1.89
              	.42
              	9.98***
              	
              	
              	
            

            
              	배우자 지지(A)
              	-.40
              	-.23
              	-5.53***
              	.27
              	.00
              	56.53***
            

            
              	C4 * A
              	.00
              	.00
              	.05
              	
              	
              	
            

          

          
            
              *p < .05, ***p < .001
            

          

          

          4개 하위변인 중에서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에서는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상향대조 및 하향동일시에서는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대조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β = -.01, p = .819)으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는 상향대조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양육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β = -.11, p < .05), 상호작용변인이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이 1%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7%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1.80, p < .001).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배우자 지지가 조절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양육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β = -.09, p < .05), 상호작용변인이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이 1%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6%의 설명력을 보였다(F = 28.19, p < .001).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배우자 지지가 조절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동일시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β = .00, p = .961)으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는 하향동일시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변인 중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난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 변인에 대하여 배우자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배우자 지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작은 구간, 평균 구간,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구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모든 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지지 수준이 낮을 때(t = 4.23, p < .001) 보다 높은 경우(t = 2.56, p < .05)에 상향동일시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더 낮아졌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모든 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지지 수준이 낮을 때(t = 3.44, p < .001) 보다 높은 경우(t = 2.38, p < .05)에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더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중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로 인한 양육불안의 수준이 배우자 지지 수준에 따라 조절되었음을 입증한다.

          
            표 7. 
				
            

            
              배우자 지지 수준에 따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N = 464)

            
            

          

          
            
              
                	
                	B
                	SE
                	t
                	95% CI
              

              
                	LLCI
                	ULCI
              

            
            
              	상향동일시
              	-1SD
              	1.22
              	.29
              	4.23***
              	.65
              	1.79
            

            
              	M
              	.86
              	.16
              	5.22***
              	.54
              	1.18
            

            
              	+1SD
              	.50
              	.20
              	2.56*
              	.12
              	.89
            

            
              	하향대조
              	-1SD
              	1.02
              	.30
              	3.44***
              	.44
              	1.60
            

            
              	M
              	.74
              	.16
              	4.53***
              	.42
              	1.06
            

            
              	+1SD
              	.46
              	.19
              	2.38*
              	.08
              	.83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 10,000번.
            

            
              *p < .05, ***p < .00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상향동일시가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양육불안의 수준은 높으나, 배우자 지지의 증가가 양육불안을 더 완화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높은 집단은 하향대조가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양육불안의 수준은 높으나, 배우자 지지의 증가가 양육불안을 더 완화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3.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그림 4.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4개 하위변인이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각각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4개 하위변인 중에서 하향대조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상향대조, 하향동일시 및 하향동일시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대조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β = -.05, p = .217)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상향대조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동일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β = -.07, p = .118)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상향동일시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양육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β = -.16, p < .001), 상호작용변인이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이 3%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5%의 설명력을 보였다(F = 27.22, p < .001).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동일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β = -.05, p = .222)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하향동일시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 = 464)

            
            

          

          
            
              
                	
                	양육불안
              

              
                	B
                	
                  β
                
                	t
                	R²
                	△R²
                	F
              

            
            
              	상향대조(C1)
              	1.60
              	.44
              	10.20***
              	
              	
              	
            

            
              	사회적 지지(B)
              	-.32
              	-.20
              	-5.00***
              	.28
              	.00
              	59.96***
            

            
              	C1 * B
              	-.02
              	-.05
              	-1.24
              	
              	
              	
            

            
              	상향동일시(C2)
              	.82
              	.24
              	5.42***
              	
              	
              	
            

            
              	사회적 지지(B)
              	-.44
              	-.28
              	-6.37***
              	.14
              	.01
              	25.24***
            

            
              	C2 * B
              	-.02
              	-.07
              	-1.57
              	
              	
              	
            

            
              	하향대조(C3)
              	.74
              	.22
              	5.07***
              	
              	
              	
            

            
              	사회적 지지(B)
              	-.48
              	-.30
              	-7.00***
              	.15
              	.03
              	27.22***
            

            
              	C3 * B
              	-.05
              	-.16
              	-3.67***
              	
              	
              	
            

            
              	하향동일시(C4)
              	1.88
              	.42
              	9.72***
              	
              	
              	
            

            
              	사회적 지지(B)
              	-.31
              	-.20
              	-4.73***
              	.26
              	.00
              	53.32***
            

            
              	C4 * B
              	-.02
              	-.05
              	-1.22
              	
              	
              	
            

          

          
            
              ***p < .001
            

          

          

          상호작용변인 중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난 하향대조 변인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작은 구간, 평균 구간,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구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평균이하(-1SD, Mean)인 값들에서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선의 기울기(t = 4.79, p < .001)도 유의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1SD)은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선의 기울기(t = 1.20, p = .2295)도 유의하지 않았다. Johnson-Neyman 검정을 통해 조건부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51.22이하인 경우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수준이 51.22까지 증가됨에 따라 그들의 SNS상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중 하향대조로 인한 양육불안의 수준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되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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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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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t
                	95% CI
              

              
                	LLCI
                	ULCI
              

            
            
              	하향대조
              	-1SD
              	1.25
              	.26
              	4.79***
              	.74
              	1.77
            

            
              	M
              	.74
              	.15
              	4.88***
              	.44
              	1.04
            

            
              	+1SD
              	.23
              	.19
              	1.20
              	-.15
              	.6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 10,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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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높은 집단은 하향대조가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양육불안의 수준은 높으나, 평균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지지의 증가가 양육 불안을 더 완화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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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상향대조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SNS에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은 그들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양육불안을 가장 잘 예측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통한 상향대조 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한다(장은영, 한덕웅, 2004; 정소라, 현명호, 2017; Alicke, LoSchiavo, Zerbst, & Zhang, 1997; Gergen & Morse, 1970; Marsh & Parker, 1984; Wheeler, Martin, & Suls, 1997). 또한, SNS는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곳이며(송인덕, 2016; Lee, 2014), SNS에 올려진 다양한 비교 정보들은 개인이 갖는 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임혜린, 2017).

      다음으로는 하향동일시가 양육불안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SNS 사용자가 타인과의 상향대조 뿐만 아니라 동등비교 정보에도 자주 노출되며(차경진, 이은목, 2015), 하향동일시가 걱정,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발생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Batenburg & Das, 2015; Smith, 2000).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SNS에서 자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도 그들처럼 불행한 삶을 살까봐 걱정하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양육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불안은 어머니가 SNS에서 경험하는 사회비교 유형 중에 상향대조 또는 하향동일시 사고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과 왜곡된 신념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에 중점을 둔 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양육불안을 예측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불안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높을 때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김기원 외, 2010; 박주희, 2015; 정은영, 강민주; 2015; 채가영, 백미례, 2014; 최윤희, 문혁준, 2016),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김성수, 정현주, 2010; 문재선, 이정윤, 2019; 박영주 외, 2004; 이숙자, 임성욱, 2006; Norbeck, 1981; Paykel et al, 1980).

      둘째, 배우자 지지는 SNS상의 사회비교의 하위변인인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지지의 수준에 따라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배우자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에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배우자 지지를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SNS에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도 그들처럼 잘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생각인인 상향동일시와 SNS에서 자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은 그들보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생각인 하향대조를 경험하는 수준이 단독으로 양육불안을 결정하기보다 배우자 지지의 정도에 따라 양육불안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 다중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 등의 보호요인으로서 배우자 지지를 주장한 선행연구들(김기원 외, 2010; 김윤미, 이지연, 박미란, 2013; 김태임, 1997; 문혁준, 2004; 양지운, 전인숙, 2018; 정은영, 강민주, 2015; 채가영, 백미례, 2014; 한진희, 김봉환, 2019; Belsky, 1988)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자녀문제에 있어서 어머니와 합의를 이루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완화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태도가 강조된 부모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인터넷 콘텐츠 등의 개발 및 실시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시사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배우자 지지는 SNS에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은 그들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인 상향대조 및 SNS에서 자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도 그들처럼 불행한 삶을 살까봐 걱정하는 생각인 하향동일시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상향대조 경험이 SNS 이용자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를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기 개념 명확성, 자기 해석 양식, 인지적 유연성 등 개인 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상향대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린, 2017; 정소라, 현명호, 2017). 그리고 상향대조는 우울 및 열등감과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 상향대조를 경험할 때 SNS 이용자는 외부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에 취약하여 다양한 지지망의 지원을 무시 또는 왜곡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사되며, SNS상의 정보가 편집된 일상이라는 것을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임혜린, 2017; 정소라, 현명호, 2017; Tandoc, Ferrucci, & Duffy, 2015). 또한, 하향동일시는 상향대조에 비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하향동일시가 낮은 통제 인지, 공포 및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 유발과 같이 상향대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도 고려되어야 하겠다(이성준, 이효성, 2016; Smith, 2000; Batenburg & Das,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향대조 및 하향동일시 유형의 특징과 추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함과 동시에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의 변인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SNS상의 사회비교의 하위변인인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SNS에서 자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살피며 자신은 그들보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생각인 하향대조의 수준이 단독으로 양육불안을 결정하기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양육불안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일관된 관계를 보고한 기존 연구들(박희진, 문혁준, 2013;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안명현, 김영애, 2019; 양진희, 2016; Paykel et al., 1980)의 주장과도 유사하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써 배우자 이외의 사회적 지지를 예측한 선행연구들(박애선, 2013; 유영선, 2012; 정지연, 2008)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안정적인 양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만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하향대조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문제 중심의 지지 보다는 정서 중심의 지지를 선호하며(이지민, 2015), 배우자 지지는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문혁준, 2004; 정문경, 김병석, 2012)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이외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각각의 요소들에 의해 표현되는 사회적 지지의 양상이 배우자 지지의 특성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별로 측정하여 변화 추이를 탐색하는 것과 관련 변인들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배우자 지지는 상향동일시 및 하향대조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낸 반면, 사회적 지지는 하향대조에서만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주변 사람의 지지 보다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기존 연구들(김명원, 강민주, 2011; 정지연, 2008; 최윤희, 문혁준, 2016)과 배우자 지지는 기타 대인관계로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자원이라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김경은, 2011; Belsky, 1984; Brown & Harris, 1978)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배우자 지지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으로 현재 영아기 또는 유아기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표집된 대상의 거주 지역이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신중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후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부모 역할을 고려하여 영아를 둔 어머니와 유아를 둔 어머니와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추후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 국내외의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좀 더 확장된 맥락에서 변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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